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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한다

- ‘9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제26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 열려 
- 전기안전 유공자의 헌신과 노력 격려,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

  국민안전 강화, 전기산업 발전 등 전기안전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수),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제26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전기안전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안전 다짐의 메시지를 시각화한 퍼포먼스 등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점*, 산업부 장관 표창 10점 등 총 23점의 포상이 

유공자(개인, 단체)에게 수여되었다.

  * (포상 규모) 산업훈장 1점(은탑),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6점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보험제도 등 민간 주도의 자율형 안전관리 확산 등을 통해 전기재해를 줄이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 중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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